
접착제시장 "흔들"
원료비 상승으로 채산성 크게 악화

국내 1 6 0여개 접착제기업들이 원자재 상승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

려졌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접착제 주요 원료인 S M, MMA, EA, AA, BA가격이 9 4년부터 최저 3 3 %에

서 최고 1 3 3 %까지 상승했으나 접착제의 가격은 1 0 %미만의 상승에 그쳐 채산성이 크게 악화된 것

으로 나타났다.

실제로 S M의 경우 9 4년4월 이후 9 5년3월 현재까지 1년

간 최저 9 2 %에서 최고 1 1 4 %까지 폭등하고 있으며 4월

출고분 추가인상을 포함할 경우 인상폭이 최고 1 3 3 %에

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또 L G화학에서 독점생산하고 있는 아크릴산 및 아크릴산

에스테르 3개 제품은 9 4년 최저 3 3 % (직배 2 9 % )에서 최

고 77% (직배 5 6 % )까지 폭등한 것으로 알려졌다.

L G M M A가 생산하고 있는 M M A의 경우 1년간 최저

4 8 %에서 최고 7 7 %까지 상승했으며 4월출고분 추가인상

통고분 6 . 2 %를 포함하면 최고 8 9 %까지 상승한 것으로

나타났다.

9 5년 들어서도 이들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상승이 지속되자

접착제기업들은 채산성악화 차원을 넘어 부도위기에까지

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접착제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석유화학가격인상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은 국내 접착제 기업들이 전

형적인 중소기업형 구조로 인해 가격상승의 완충여력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.

더욱이 최근 덕산 등 대기업들의 부도 사태로 인해 은행 대출의 길이 막혀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

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특히 이번 가격인상에 영향을 크게 받는 기업들은 수성접착제중 아크릴에멀젼 접착제를 생산하고 있

는 기업들로 알려졌다.

아크릴에멀젼 접착제는 전체 에멀젼접착제시장의 5 0 %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분야에 사용되

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한편, 접착제기업들은 접착제조합을 통해 통산부와 관련업계에 가격인상의 중단 및 인상분 일부 조

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반응은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.

<화학저널 1 9 9 5 / 5 / 1 >

주요 접착제원료 가격인상 현황
(단위 : 1000원/ M T )

1 9 9 4 . 4 1 9 9 5 . 3 인상률구 분

주) 가격은 직배 기준.

생산기업

S M

A A

E A

B A

M M A

대림산업

동부화학

L G화학

유공옥시케미칼

현대석유화학

삼성종합화학

L G화학

L G화학

L G화학

L G M M A

4 2 0

4 7 0

4 6 0

4 8 0

4 6 0

4 8 0

1 , 0 3 0

7 5 0

9 0 0

1 , 0 3 0

9 0 0

9 3 0

9 2 0

9 3 0

9 3 0

9 2 0

1 , 3 3 0

1 , 1 7 0

1 , 1 7 0

1 , 5 2 0

1 1 4 . 3

9 7 . 9

1 0 0 . 0

9 3 . 7

1 0 0 . 0

9 7 . 0

2 9 . 1

5 6 . 0

3 2 . 9

4 7 . 6


